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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동 붐, 오만으로 확산
- 액화천연가스(LNG),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및 플랜트 분야 협력 추진
- 두큼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부지 입찰) 등 우리 기업 진출 지원

  우리나라의 제5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이자 주요 플랜트 건설 시장인 

오만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우리 기업의 오만 내 플랜트 진출 

사업 협력 논의를 위한 한-오만 에너지 차관 회담을 개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강경성 2차관은 오만 모신 빈 하마드 빈 사이드 알 

하드라미(Moshin bin Hamad bin Saif Al Hadhrami) 에너지광물부 차관을 만나 

한국과 오만 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강 차관은 최근 우리 기업이 바르카5 해수담수화 플랜트 수주(′22, GS건설), 

마나1 태양광 사업 계약 체결(′23, 서부발전) 등 협력이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오만이 조만간 

선정 예정인 5GW 규모의 그린수소 사업에도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시공 경험을 

갖춘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여 미래 에너지 협력 강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오만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번 회담은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첫 방문한 오만 

에너지광물부 차관과 5월 25일(목),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었다. 

  중동 국가와의 협력은 사우디 왕세자 방한(‘22. 11.),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방문(’23. 1.) 등을 계기로 ‘신중동 붐’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최근 바레인에 이은 

오만 고위급의 한국 방문과 카타르 고위급의 방한(5월 말~6월 중순)으로 본격화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한-중동 간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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